
LG생활건강, 화장품사업이 최고
우리투자증권, 매출신장률 가장 높아 … 2012년 매출 4조원 육박

LG생활건강의 화장품사업부가 3개 사업부 중 가장 호조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투자증권

이 3월16일 주장했다.

우리투자증권의 윤효진 연구원은 “화장품사업부 매출 신장률이 3월부터 현재까지 17%에 달하며 다른 사업

부와 비교할 때 가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”며 “해외사업부 성장률이 40% 이상이고 백화점 성장률도 20% 이상

으로 추정된다”고 밝혔다.

또 “2012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3조8542억원, 영업이익 4605억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”면서 “1/4

분기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면 2012년 전체 영업실적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아울러 “최근 삼다수 유통권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입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”

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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